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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에이즈는몸속에 

흡혈귀가 들어가는거래요:

글丨 이장훈•개인사업

나는 다소 엉뚱한구석이 있는중학교 !학년인 아들과초등학교3학년 

인 딸을둔40대 초반의 가장이다. 성징하는자녀를둔대부분의 가정에 

서 한번쯤 겪어야(?) 할 필수 과정중의 하나가 깁작스러운 성에 관련된 

질문과그에 따른 적절한답변일 텐데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주말 오후에 아들녀석과 정규방송을 보고 있다 지루해져 케이블

방송의 채널을돌리던 중미국 뉴스방송광고에서 에이즈광고 끝에 커다

란글씨로 AIDS와함께 전화번호를남기는장면이 있었다 이때 그장면 

을보던 아들녀석이 “아빠저거 에이즈 걸리면 전화하라는 거지? 근데 우 

리나라에는 에이즈환자 별로 없나봐 저런광고한번도본적 없거든 그 

리고아빠우리 반애들이 얘기하는데 에이즈걸 리면 몸속으로 뱀파이어 

세포가 들어간대. 그러면 몸 안에 들어간 뱀파이어 세포가 자라면서 몸 

속에 있는 피를 다 빨아먹어서 결국은사람이 말라죽는 거래.” 아들은 연 

속해서 “아빠, 그리고 뱀파이어는 외국 사람이라우리나라 말을못하니 

까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즈에 잘 안걸리는거래.” 라고 말함과 동시에 

갑자기 심각한표정을지으며, "아빠, 그런데 내가에이즈를고칠 방법이 

갑자기 떠올랐어'한다. 나는웃으면서 “그게 뭔데?' 하며 되물어 주었

다• 아들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의기양 

양해 가지고 "일단은 에이즈 환지들에게 

신부님을 모시고 가는 거야 가서 신부님 

이 기도하고 십자가와 마늘 보여주면 뱀 

파이어들을 모두다죽일수 있어.”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공포, 교육으로 없애야

나는 순간적으로 멍해지며 에이즈 감 

염을 마치 공포만화 속에 나오는 내용처 

럼 알고 있는이들이 한심했지만 이번 기 

회에 에이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에 에이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라고 시작하는 찰나,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에이즈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나?' 라는의문과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아삐가오늘 에이즈에 대해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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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줄테니 잘듣고, 만일 아빠도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자료 

를찾아서 갖다줄게.” 라고 하며 말을 시작했다 “에이즈는 우리나라말 

로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이고 아빠가 알기로는 중부아프리 

카 녹색원숭이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와 주로 남녀의 성 관계나 같은 주 

사기를 사용했을 때 옮겨지며 에이즈에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야 그냥 다른사람에게 옮아서 몸 안에 뱀파이어가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정액이나 혈액을 통해 HIV 

라는 바이러스가 옮겨져 상대방 몸 안에의 면역기능을 파괴시켜서, 조 

그마한 질병이나 감염에도 보통사람보다 훨씬 더 잘 걸리고 더 위험하 

며 완치시킬 치료제도 현재는 별로 없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란다 

그리고 감기처럼 힉교 

에 있는 친구나 동 

생으로부터 쉽게 ( 

옮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악수하거나 

컵을 사용해서는 에 c 

는것은 아니고 圧한 

산다고 해서 감염 되 

는것도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들녀 

석이 환한 표정을 

지으며 “같이 살아 

도 안 걸리고 같'。〕음 그디고 이사하고

사랑해야 걸릴 수 있는 병이며 아직 나는 걱정할 필요 없겠네 뭐•••「'라 

고하며 쉽게 생각해버린다.

“그런데 얘야, 에이즈는쉽게 걸리지 않을수도 있는병이지만 일단걸 

리 면 현재로서는완전히 낫게 할 치료제가 없는상태 이고 그 내용을모르 

는다른사람들이 에이즈 걸린환 자들을못된 사람처럼 완전히 왕따취급 

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생활하기가 어려울수 있으니 매우조심해야하 

고,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어 여자를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에이즈

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거야.” 손 

짓도 해가며 다소 높은 어조로 열강⑵을 

하고 있었는데 킬킬거 리는 소리가 나 앞 

을 쳐다보니 아들녀석은 어느새 만화영 

화보느라정신이 없었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은

지식이 아닌 의식의 문제가 아닐까

다시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데 부엌에 있던 애들 엄마가 다가와 “ 됐 

어요. 충분히 알아들 

었을 거여요 나 

중에 조금 더 

크면 그때 가서 

다시한번 열강 

부탁해요” 라고 

웃으며 따뜻한 녹차 

I 다주었다.

I에게는알고 있는상 

-다 동원해나름대로 

牛적으로 잘 설명했다 

생각이 들면서도 한 편 

-__ _ -• -- L_ 는 왠지 개운치 않았

- 다. 나는 과연 에이즈 환자에 대해 정말 

그렇게 아무문제없이 대할수 있을까. 머

. 리는 일고 있어도 가슴으로는 나도 아들 

. 과 다름없이 막연한 공포심과 거부감을 

•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

-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돌아본 창밖에는 

: 어느새 붉은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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